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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이글에서는 <고구려(高句麗)의 무기(武器)(1)-도검(刀劍)과 궁시(弓矢)>1)서 다루지 못하였

던 고구려의 공격용 무기중에서 철모,극,노 ,도끼를 대상으로 기본적 성격을 유물,벽화,문헌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기 무기의 개별적 고찰과 고구려 무기전반에 관

한 종합적 고찰 <고구려 무기(3)>에서 해 보고자 한다.

Ⅱ.철모(鐵帽)

  가. 유물

  고구려(高句麗)의 철모(鐵矛)는 현재까지 표1과 같이 23곳의 유적에서출토되었다.

비록 34점에 불과한 철모(鐵矛)가 출토되었으나 그 형태들이 다양하여 어떤 사람들은 11가지

의 형식으로 나누기도 하나2), ,그와같은  다양한 형태들에 하나씩 형식을 부여하는 단순한 

형식 분류법은 피하고 여기서는 우선 크기와 형태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보고 그런 다음 철

모(鐵矛)의 일반적인 형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고구려(高句麗) 철모(鐵矛)는 크기에  따

라 비록 극히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소형(小形),중형(中形),대형(大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형(小形)은 전체길이가 20㎝ 미만의 것들로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공부 대신 슴베

를 가진 철모(鐵矛)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창고달이 대부분 소형(小形)으로 만들어져 있

다.

                                        단위 :㎝

1)김성태<고구려(高句麗)의 무기(武器)(1)- 도검(刀劍)과 궁시(弓矢)>《문화재(文化財)》제삼십육호(第三十六號),문화재관

리국(文化財管理局),1993.

2)경철화(耿鐵華)․손인걸(孫仁杰)․지용(遲勇)<고구려병기연구(高句麗兵器硏究)>

《고구려연구논문집(高句麗硏究論文集)》(경철화(耿鐵華).손인걸(孫仁杰))연변대학출판사

(延邊大學出版社),1993.p P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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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小形)에 속하는 철모(鐵矛)는 주로 창고달이나 소위 “창”3)이라 불리는 것들로서 삼국시

대 철모(鐵矛)의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른 모양을 갗추고 있으며 그 용도는 창과는 달리 사용

된 것으로 

생각된다.  창고달의 사용에 대해서는 벽화의 그림들을 검토한 후 <고구려(高句麗)의 무기

(武器)

(3)>에서 다루고자 한다.  

  중형(中形)은 20-30㎝크기의 철모(鐵矛)로 일반적인 철모(鐵矛)의 표준적인 형태들이 여기

에 속한다.

  

  중형(中形)에 속하는 철모(鐵矛)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공부와 창날부분의 

구분이 명확하고  2.창날부분은 선단이 뾰족하고 폭이좁은 세엽형(細葉形)이 일반적이나 광

엽형(廣葉形)도 일부 포함된다.  3.공부는 철판을 둥글게 말아서 단접시켜 만들었고   4. 창날

의 단면은 세장한 능형(菱形)이고  5.공부의  단면은 원형이 일반적이며   6.공부 말단은 역

Ⅴ 자형으로 처리되었거나 평면으로 처리되어 있다.

  대형(大形)에 속하는 철모(鐵矛)들은 집안(集安) 기상대(氣象臺)고구려(高句麗)유적(遺跡) 6

곳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대형(大形)의  철모(鐵矛)는, 길이 35-45㎝의 크기를 가진 철모(鐵矛)들로 주로 집안지역에

서 집중출토되고 있다.  그 형태는 원추형(圓錐形), 일반형(一般形),침엽형(針葉形)등 매우 다

양한 특징들을 나타낸다.

  한편 고구려 철모(鐵矛)를 그 형태에 따라 나누어 보면 , 광엽형(廣葉形),세엽형(細葉形),침

엽형(針葉形),원추형(圓錐形)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광엽형(廣葉形),은 전체길이와 창날폭의 

비가 6.5-9.0:1로서 철모(鐵矛)로서는 약간넓적한 기분이 드는 철모(鐵矛)가 여기에 속한다.  

세엽형

(細葉形)은 전체길이와 창날폭의 비가 11-13:1정도로 좁고 예리한 느낌을 주는 철모(鐵矛)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원추형(圓錐形)은 광엽형(廣葉形),과 비슷하게 전체길이  최대폭의 비

가 7-9:1

정도이나  공부와 창날부분의 구분이 불분명한 원추쐐기모양의 창고달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철모(鐵矛)의 길이와 형태에 따른 분류를 통합시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3)일반적으로 창중에서 창대에 창날을 바로 꽂아 사용하게 만든 것을 “창(槍)”이라 부르고 창날아랫부분에 

투겁(공부)을 만들어 거기에 창대를 꼿아 만든 창을 투겁창 모(矛)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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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엽형(廣葉形)은 철모(鐵矛)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형(小形)으로부터 대형(大形)의 철모(鐵

矛)에 모두 보여지며 이에 반해 침엽형(針葉形)은 대형(大形)에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그

리고 세엽형

(細葉形)은 소형(小形)에서는 거의보이지 않고 ,중(中),대형(大形)의 철모(鐵矛)에서만 확인되

며  그에 비해 원추형(圓錐形)은 그 용도가 창고달이 여서 그런지 주로 소형(小形)에서 나타

난다. 

 나. 벽화(壁畵)

우선 창이 그려져 있는 벽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안리 1호 무덤의 개미무사도 (도면8):대부분 박락되고 상부에 기마창수들의 행렬도가

  일부 남아 있다. 창수들은 모두 고기비늘과 같은 쇄찰갑옷을 입고 상모가 달린 둥근 투구

를 

 썼으며 긴창을 세워 들고 있다.4)  긴창은 팔자상의 쐐기모양으로 매우 과장되게 표현되어 

유물 에보이는 창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로 되어있다. 이는 후술할 안악 3호분 중에서도 

보이는

 창의 형태로 창집을 씌운 상태대로 표현된 까닭으로 생각된다. 벽화의 박락이 심하여 창의 

정확   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10개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6개만 보이

고 있다.

 이 그림은 기창(騎槍)대렬(隊列)를 표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안악3호분 전실남벽의 행렬도 (도면 9, 사진1,2,3):행렬도중 주인공을 중심으로 좌우 맨 가

장자리 대렬에 4명씩 배치되어 있는 개마사들이 모두 긴창을 들고 있다. 이 개마를 탄 무사

는 철갑으로 전신을 두루고 장창을 들었는데 그 갑옷의 깃은 특히 높히 솟아 올랐으며 투구

는 머리가 길고 

그 위에 그 위에 새의 깃털을 꽂아 위를 올렸다.5)  이 개마무사분출토  실물자료와는 판이하

게 

다른 형태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부가 위치할 부분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고 창머리의 

끝부분에 수술과 같은 것이 달려 있다.  이로 미루어 창머리 자체를 헝겊과 같은 것으로 만

든 창집으로 덮혀 씌운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창고달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 개마무사들

이 들고 

있는 8개의 창이외에 후배와 전배에도 창을 든 기마 인물이 보인다.  전배의 장창인물은 오

른쪽 

맨가장자리의 대열중에서 한명이 확인된다. 이 기마 인물은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말에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가 든 창은 깃발이 걸려 있어 기창으로 판단 된다. 그의 앞뒤에 있는 기마 인

물이나 그 맞은편 대열의 기마인물들이 든 물건은 벽화의 박락으로 확인 할 수 없다.

후배에는 5명의 창을 든 기마인물이 보이는데 이들 모두 개마 무사가 든 창과 같은 모양의  

창을 

들고 있다. 단 창대중에는 붉은 색의 창대도 4개 확인되어 주목된다. 사람의 크기를 기준으로 

창의 크기를 추측해 보면 대략 240㎝정도 였을것으로 추측된다.

3)약수리 벽화무덤 행렬도 (도면 10,13 사진 4,5): 행렬도 중배의 좌우의 후배의 오른쪽에 종

렬로   행진하고 있다. 중배의  기 창수는 채색이 지워져서 윤곽만이 어렴풋이 볼 수 있다. 

그들은 황색   옷을 입었는데 뒤가 없는 책을쓴 2명과 기폭창끝을 판별할 수 있다. 창머리는 

4)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평안남도 룡강군 대안리 1호묘 발굴보고> 

《고고학 자료집(대동강및재령강유역고분발굴보고)》과학원 출판사,1957.

5)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안악 3호분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과학원 출판사,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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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으로 표현   되어 있으며 창머리 아래에는 깃발을 걸었다. 후배의 개마무사는 23명인

데 모두 투구를 쓰고 개   갑을 입고 , 장창을 들었다.  마갑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비늘과 같은 형태이고 ,

 다른 하나는 굵은 자색줄과 흑색+자색으로 배합된 줄무늬가 상,중,하 세부분에 있늰 형태이

다.

 전자 즉  비늘과 같은 마갑은 철갑옷이고 후자는 가죽갑옷으로 볼 수 있다.6) 여기서의 창도 

창머   리가 삼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창에는 깃발이 달려있지 않다. 이 개마무사뒤에는 

개갑을 입은 무사가 톱날형의 장식이 달린 장창을 한 손으로 쳐 들고 있다.

4)쌍영총 연도동벽 개마무사(사진6) :우교차 앞 황소 아래에 개마무사가 1명 있는데 개마무사

는 

 털장식이 된 투구를 쓰고 전신을 철갑으로 무장하였으며 오른손에 창포를 씌운 긴창을

 쥐고 

 왼손으로 말꼬삐를 잡고 마면갑을 씌운 전마를 타고 있다.7)  창은 창날 부분이 뾰족하여 실

증자   료의 창끝과 비슷하나 공부는 타원형으로 그려져 있다. 무사의 신체와의 비교를 통하

여 볼 때 

 창의 전체길이는 약 190㎝정도 였을 것으로 보인다.  창의 맨아래단은 편평하게 표현되어 

창고달   은 없었던 것 같다.

5)삼실총제1실북벽 공성도 (도면12 사진 7):성밖 동쪽에는 두명의 개마무사가 성을 향하여

 쏜쌀같이 달려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있는데 그 중 앞 선 갈색의 개마무사는 약간 뒤진 검

은색 의  개마무사에게 쫓기고  있다. 앞선 개마무사는 갈색의 투구를 쓰고 갈색의 찰갑을 

입었으며 

 오른쪽에 긴창을 쥐고 왼손으로는 뒤쫒는 듯한 개마무사가 찌르는 창자루의 윗부분을 잡고 

 상반신을 말목 가까이 앞으로 구부리고 뒤돌아 보면서 말을 달리고 있다. 개마무사의 머리

위에   는 갈색의 장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뒤쫒는 듯한 개마무사는 좌우 양쪽에 뿔

같은 것이    달린 검은 투구를 쓰고 검은 찰갑을 입었으며 두손으로는 꼭쥔 창으로 앞선 개

마무사를 찌를 려   고 상반신을구부리고 말을 달리고 있다.8) 두 무사가 쥐고있는 창은 창머

리 부분이 거의 표현되어   있지 않는 반면 창의 아래부분은 두 갈래로 갈라진 모양으로 그

려져 있어 주목된다

6)마소총(馬소塚)통구십이호분(洞溝十二號墳) 북실좌북 전투장면도(도면 11,사진8,9) :좌벽중

단에 1인의 기마무사가 있다.  그는손에 창을 들고 머리에 투구를 썼으며 붉은색 수식을 달

았고 몸에는  물고기 비늘갑옷을  입었는데 얼굴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말을 질주하며 곧 전

투에 임하는 태도이다.9) 여기에서의 창은 선단이 매우뽀죡한 기미로 표현되어 있는데 창날부

분은 자루 부분이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고 송곳과 같이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다. 한편  창

머리의 반대쪽인 차의 말단이 뾰족하게 그려져  창고달이의 부착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듯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매우 주목된다. 무사의 신체크기에 비추어 볼 때 길이는 270㎝정도로 

추정된다.  또다른 창은 상기의 기마무사도 바로 뒤의 전투장면에서도 보인다. 전투장면은 싸

움에서 이긴 무사가 예리하게 표현된 중간크기의 를 치켜들고 무릎을 끓고 있는 패한 무사의 

무기 든 손을 왼발로서 밟고서 도를 내리 치려는 장면이다.

무릎을 끓은 무사가 쥐었던 무기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환두의 대도로 보인다. 이 환두대도와 

직교하게 또 다른 무기가 놓여 있는데 이는 창이 틀림없다. 이 창은 이긴 무사가 적의 목을 

6)주영헌<약수리벽화무덤발굴보고>《고고학자료집(각지정리보고)》3집,과학원 출판사,1963 

7)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조선(朝鮮)고분(古墳)도보(圖譜)》 

8)지(池)내(內)굉(宏)․매원말치(梅原末治)《통구(通溝)》 1940

9)왕승계,한숙화<길림접안통구제십이호고구려벽화묘>《고고》64-2,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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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위하여 칼을 들면서 땅에 내려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생각이 옳다면 이 창도 전술

한 기마무사가 든 창과 동일한  형태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그림 속의 창은 말단부분이 표

현되어 있지만 선단부분은 벽화의 박락으로 그 형태를 확인 할 수 없다.

7) 덕흥이 벽화고분 전실동벽천정의 행렬도 (도면14,사진10):행렬도중 좌우 양측 가장자리에 

개마의 부사가 종렬로 행진하고 있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좌측열에 6명,우측열에 5명 모두 11

명의 

개마무사 모두 갑주로 무장하고있으며 양손에는 창을 비스듬히 쥐고 있다.10) 무사들리 든 창

은 

창머리부분이 송곳과 같이 뽀죡하고 말단부가  비 파형 보양으로되어있다. 여기에서 얼핏 보

아서는 창의 말단으로 여겨진 뾰족한 부분이 선단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바로 창머리 아랫 부

분에 그려져 있는 깃발때문으로 이는 기창의 앞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  말단 부분은 뾰족한 

선단과는 달리 창날과 같은 버들잎 모양의 양날로 봉부가 명확히 그려져 있는데 이는 실물자

료의 창머리 부분과 매우 흡사하다.  이상과 같은 이 벽화속에서의 창은 봉부가 있는 창머리

와 뽀죡한 창고달이가 달린 창끝으로 구성된 창의 일반적인 형태와 완전히 상반되는 형태임

이 매우 주목된다.

이런 창은 전술한 삼실총 벽화속에서의 창에서도 보인다.     

8)안악 2호분 연도 양측의 무사도 (도면15):현실 입구에서 바로 나오면 연도 좌우벽에도 남벽 

좌우벽에 있는 무인과 같이 크게 그린 수문장이 각각 1명씩 섰고 그 앞으로 나오면 벽 상부

에는 창을 잡는 무사들이 일렬 횡대를 지어서 조그만하게 그려져 있다. 연도 그림은 너무 흐

려지고 

박락이 심해 상부만이 약간 알아볼 수 있는데 행렬을 지은 무사들이 쥔 장창에는 조그마한 

깃발같은 것이 날리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창머리는 공부가 생략되고 창날부분이 표현되어 

있으며 

창머리 중앙의 등각이 뚜렷이 확인된다.11)  이 창들은 사람크기 정도로 표현되고 있어 대략 

170㎝정도로 생각된다.

9)안악 2호분 현실 남벽 갑부무사도 (도면 16,사진11):현실 앞문을 중심으로 좌우벽에는 각각 

갑주로 무장한 문지기 무사 1명씩을 그렸다. 이중 동쪽 벽에 있는 무사가 오른손에 상모같은 

것이 달린 긴 창을 들고 있다.12) 창머리는 창날부분과 공부사이의 경계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봉부도 예리하게 그려져 있어 실물 자료에 매우 가깝다. 

10)삼실총 제 2서벽 갑주 무사도 (사진12):이 무사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두눈은 전방을 응시

하고 

있으며 위에는 홍색의 고운옷을 입고 밖에는 갑옷을 걸치고 왼팔에는 두 개의 노란 악기를 

차고 

있다. 왼손에는 하나의 환두대도를 허리옆에 세로로 들로 있으며 오른손에는 하나의 긴창을 

땅에 

짚고 서 있다. 아래에는 갑옷바지를 입고  발에는 등정신발을 신고 있다.13) 창을 쥐고 서있는 

사실

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으로 그 형태를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검은색으로 그려진 창대가 곧

지 못하고 S자 모양으로 삐뚤어져 있어 주목된다. 

11)수산리 벽화고분 연도동벽 수문장상(사진13): 오른손에 날이 시퍼런 고리 자루 긴칼을 추

10)고관민(高寬敏) 역 《덕흥리(德興理)고구려(高句麗)벽화고분(壁畵古墳)》강담사(講談社),1986

11)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안악1,2호분발굴보고>《유적 발굴보고》4,과학원출판사,1958 

12)註11)<안악 1,2호분 발굴보고> 

13)註8)통구(通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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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들고 왼손에는 초롱같은 장식이 창대에 달린 긴창을 들고 서 있다. 그는 누런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팔소매를 걷어 올렸으며 검은 책은 쓰지 않고 않았다.14) 여기서의 창은 

그 창머리 부분이 세장한 쐐기 모양으로 비교적 예리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장이 

전부 그려져 있어 그  전체길이를 추정해 볼 수있다. 신체의 크기로 추산해 본  전장은 약 

230Cm정도로 추산된다.

12)통구 사신총 연도 양측의 문지기 (도면18㉮) : 오른손에 창을 쥐고 왼손에 박산로를 쥐고 

질주하는 형태의 문지기로  반나신으로 표현되어 있다. 창은 창머리 부분이 예리하게 표현되

어 있고 

창날부분과 공부가 뚜렷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등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창머

리아래의 창대에는 가는 깃발같은 것이 휘감겨져 있다.15) 창의 전체길이는 사람의 크기와 비

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다. 

13)덕흥리 벽화고분 연도 서벽 문지기 (도면18㉯): 괴물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문지기가 

양손에 창을 들고 무덤을 수호하는 자세로 그려져 있다.16) 벽화의 박락이 심하여 창의 자세

한 형태는 파악키 어렵다. 그런데 이 문지기가 들로 있는 창은 마치  노(弩)와도 비슷한 모양

을 하고 있는 까닭에 창으로 단정키는 어려운 점도 있다.

14) 장천1호분 전실천정 서면 제2-3뚜껑돌의 기사도(騎士道) : 벽화의 박락이 심하여 전체적

인 형태를 알 

수 없고 더욱이 보고서에 사진이나 그림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겨진 그림 조창도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다. 보고서에 소개된 글릐 내용만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서벽의 천장부 

중

간쯤에 갑옷으로 무장한 말 탄 무사가 한 명 확인되는데  그가 탄 말은 말갑옷으로 무장되었

고 

그림상에는 윗쪽을 향햐여 질주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말에 탄 기사의 전체 모습은 거

의 박

락되어 단지 어깨부분이 남아 있을 뿐이다 . 기사가 탄말의 배부분 좌측 가까이에 뾰족한 부

분이 

아래로 향한 채 땅에 끌리는 모양을 표현된 장창이 하나 표현되어져 있다. 17)

15)장천 1호분 전실북벽의 수렵도 (도면17,사진14);  수렵도중에서 한 사람이 활에 맞은 멧돼

지를 

정면에서 창을 공격하는 장면에 있다. 그는 활을 맞아 사납게 달려오는 멧돼지에게 창을 막 

던

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18) 그가 든 창은 창머리 부분이   마름모꼴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고  창머리아래 깃발은 달려 있지 않으며 창대 끝에 창고 달이의 표현도 없다. 이 창이 문

헌상에 

보이는 던지는 창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 창은 수렵에  사용된 창으로 표현된 유일한 

예이다.  

16) 동암리 벽화고분 전실 행실도 : 도면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논의는 어렵고 보고

서의 

14)김종혁<수산리고구려벽화무덤중간보고>《고고학자료집》4,과학원 출판사,1974 

15)註8) 《통구(通溝)》하(下)

16) 註10)《덕흥리(德興理)고구려(高句麗)벽화고분(壁畵古墳)》

17)길림성(吉林省)문물공작대(文物工作隊),집안현(集安縣)문물보관소(文物保管所)<집안장천일벽화묘

(集安 長川一壁畵墓)> 《동북역사여고고(東北歷史與考古)》 82-1,1982

18)註17)<集安長川一號壁華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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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창을 든 그림은 인물이 그려졌던  부분이 깨여졌으

므로 

창끝과 창대의 일부가 보이는데 창끝은 삼각형의 뾰족한 창끝이고 창대는 길다. 이런 생김새

와 

같은 창은 약수리 벽화무덤에서도 보인다,“19)

17)팔정리 벽화무덤전실 동벽 무사상20)(도면20,사진15) : 보고서의 도면중 행렬도에 보이는 

갑주무사가 든 무기가 창으로 판단되나 보고서에서는 그가 든 무기가 무엇인지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단언 할 수 없다. 

18) 통구 사신총 천장부 서남 삼각고임돌에 그려진 천인도 (도면19,사진 16);창은 천관을 쓰

고 

바지와 겹옷을 입고 백학을 타고 나르는 천인도에서 보인다. 이 창은 그 외관적 제작에  기

교를 

다한 특이한 형식으로 되었다. 즉 창신 위에 보주같은 것을 세 개 연속 시켰고 그 밑은 안안 

3호분에서 보이는 양익형 미늘의 창머리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창에서는 이미 무기로서

의 의의 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그 밑에 보이는 잔재적 형태와 긴 자루에 의해서 그

것은 어떤 종교적 기물로서의 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나는 학을 탄 천인이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21)  벽화중에 묘사된 창들은 행렬도중 호위를 맡은 무사

들이나 전투도중에 개마의 갑주무사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 한 편으로

는 무덤문을 지키는 문지기 무사들이 창을 주된 무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는 하지만 수렵도 중에서 창을 사용하여 큰 짐승을 사냥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이외에 종교적 의미로는 이용되어져 천인이나 벽사를 맡은 괴물얼굴이  문지기들이 창

들을 들고 있기도 한다.

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갑주로 무장한 개마의 무사들이나 말을 타지 않은 갑주무사들이 대

부분이나 갑옷과 같은 방어무장을 갖추지 않은 무사나 문지기도 있다. 

창은 그 크기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보병용(步兵用)과 기병용(騎兵用)으로 그 기능을 나누

어 볼 수 있다. 보병용(步兵用)의 창은 사용하는 무사의 신체크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대략 

200㎝전후의 길이 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기병용(騎兵用)은 적어도 250㎝이상의 장창이었던 

사실이 그림을 통하여 쉽게  확인된다.

 

다음으로 창 자체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면 창머리는 실물자료를 보면 쐐기모양,삼각형

모양,비파형,과형동모형(戈形銅 矛形)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져 있어 매우 주목된다. 

이는 창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창날부분을 헝겊등으로 만든 창집을 씌워서 보호한데 그 까

닭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문지기들이 들고 있는 창의 창날부분은 일반창머리형이나 검신

19) 리창언<동암리 벽화무덤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88-2,사회과학출판사,1982

20)전주농<대도군 팔청리 벽화무덤>《고고학 자료집(각지유적정리보고)》1963-3집, 과학원 출판사,1963 

21)전주농<고구려시기의 무기와 무장(1)>《문화유산》58-5,1958.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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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檢身形)으로 비교적  실제의 창날 부분은 어느 정도 닮고있는 편이다.  그리고 전투도속에 

개마무사들이 들고 있는 창은 매우 특이하며 창머리 부분이 창대끝을 날카롭게 연장시킨 송

곳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수렵도중의 창은 릉형의 창머리를 갖추고 있다. 

  이 창머리의 바로 아래에는 대부분의 창에 깃발이 달려 있어서 주목되는데 초롱초롱, 톱날

모양등 매우 다양하다. 

  창대는 크게 누런색과 붉은색,검은 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는 벽화를 그릴 때 창대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였는지 아니명 그렇지 않았는 지 알 수 없지만 , 누런 색은 나무나 대

마무로 만든 창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에 비해 검은색, 붉은색은 창대에 붉은

색이나 검은색 옻칠을 하였던 창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나무로 만든 창대에 옻칠을하여 습기

의 침투에 의한 창대의 변형을 막고자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대나무를 목봉에 

쪼개어 붙린 창대가 가볍고 탄력성이 있고 쉽게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널리 사용된 

점22)을 감안해 볼 때 대나무로 만든 창대의 존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창고달이는 전투도중에 표현된 창들중에서 확인되지만 실물자료와는 판이하게 다

른  

Y자형이거나 창날 모양을 갖추고 있다. 

     구     분         무     덤     명

 창고달이 표현된 창  삼실총 제1실 북벽, 마조총 북실좌벽

다.문헌

사료1-1내왕(乃往)여(礪)진(津)동(東)원(原)이(以)창(槍)삽(挿)지(地)주(走)마(馬)촉(觸)지(之)

이(而)사(死)(삼국사기(三國史記)권(卷) 제(第) 13고구려(高句麗)본기(本紀) 제(第)1 유

리(琉璃))

사료1-2거(巨)역(亦)곡(谷)인(人)마(麻)노(盧) 청(請)이(以)장(長)모(矛)위(爲)도(導) (삼국사

기(三國史記)권(卷)제(第)14고구려(高句麗)본기(本紀) 제(第) 2대(大)무(武)신(神))

사료1-3성(城)유(有)주(朱)몽(蒙)사(詞)사(祀)유(有)쇄(鎖)갑(甲)섬(銛)모(矛)(삼국사기(三國史

記) 권(卷)제(第) 21고구려(高句麗)본기(本紀) 제(第) 9보장(寶藏))

사료1-4국인(國人) 상(尙)기(氣)력(力) 경(硬)궁(弓)시(矢)도(刀)모(矛) 유(有)개( )갑(甲)(?서 

권(卷)79열전(列傳)제(第) 48제(諸)이(荑)동이(東夷))(남사(南史) 권(卷)79열전(列傳)제

(第) 69이(荑)예하,고구려(高句麗))

사료1-5병기(兵器)유(有)갑(甲)노(努), 궁(弓)전(箭)안(鞍)모(矛)초(肖), 모(矛)정(鋌)

22)손(孫)機<武備Ⅰ>《寒帶物質文化資料図設》文物 出版社,1991.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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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1-6병기(兵器) 유(有)갑(甲)노(努) ,극삭 모(矛)정(鋌))(주(周)서(書) 권(卷)49열전(列傳)

제(第) 41이(異)역(域)상(上)고려(高麗))

문헌사료를 통해 볼 때 고구려의 창에는 장차인 삭(矟), 중간크기의 장인 모(矛),짧은 단창인 

정(鋌)의  세 종류가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중 장모는 이미 고구려 건국초기부터 사용

되기 시작하여 고구려의 멸망시까지 줄 곧 사용된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있다.

     Ⅲ.극

가.유물

  현재까지 극이라 단정할 수 있는 실물자료는 한점도 출토된 바 없다. 단지 정릉사지 서측 

건물지에서 극으로 추정할 수 있는 勾국이 출토 되었다는 단 하나의 보고 만이 있을 뿐이다. 

“ 이 유물은 길이 20㎝정도로 한쪽에는 병(柄)에 접합시킨 흔적이 있고 다른쪽은 산화가 심

하여 그 형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창의 배부(背部)에 비해서 도부(刀部)가 예리하고 ‘을(乙)’

모양으로 꽤 만곡되어 있다.”고 한다23) . 그러나 실측도가 보고서에 실려 있지 않아  그 정확

한 형태를 파악할 수 없지만 ‘을(乙)’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자가 기본인 극의 기본적인 

형태와는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런 까닭에 고구려에 있어서 극의 존재는 실물자료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 .벽화

벽화고분중에서 극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안악 3호분에서 확인되어 있고 , 그 외에 극으로 보

기는 

힘든 이지창(二枝槍)과 동명왕릉부근의 1호 벽화무덤속에서 보일 뿐이다. 안악 3호분 그림 

속의 극은 행렬도중 전배 좌우양측 가장자리의 창수들속에서 보인다. 이극은 좁은 창 끝에‘을

(乙)’ 자형으로구부러진  원(援) 이 붙어있다.24) (도면9, 사진17) 이 극의 전체 길이는 신체와

의 비교속에서 볼 때 150㎝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다. 이 극을 든 무사는 피변상(皮弁狀)  투

구에 검은 상모(象毛)를 달고 동거리 같은 계갑에 띠를 매고 좁은 바지우에 흑화黑靴를 신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든 방패는 두 끝이 마름모같이 생긴데에 가운데 중심에 선이 그어진 것

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한편 동명왕릉부근의 1호벽화무덤에 그려진 사천왕이 이지창을 들

고 서 있다.25) (도면21)그 형태는 창에 ㄴ자상으로 위로 직각으로 꺽인 원(援)이 붙어 있지만 

전형적인 극(戟)과는 형태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이지창(二枝槍) 은 극(戟)이 아

니라고 단정 할 수 있다.

  이렇듯 벽화내용중에서 극(戟)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그림은 안악 3호분에서만 보이고 있다. 

23) 김일성 종합대학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1976

24) 註5<안악3호분 발굴보고>

25)고고학,민속학연구소 고고학 연구실<동명왕릉부근의 벽화고분>≪고고학 자료집(각지유적정리보고)≫제 3집 ,

과학원 풀판사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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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본 정창원(正創院)유물26)중에 안악 3호분 극과 동일한 형태의 극이 선보이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사진18)안악3호분 행렬도중의 극에 대해서는 다음의 극에 대한 고찰에서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창원 출토품에 대한 검토는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

므로

후일 다른 글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다.문헌

  문헌상 고구려의 극(戟)이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기록은 주서권(周書卷)49열전(列專) 제

(第)41이역상(異域上)고구려조(高句麗條)에 “병기유갑노궁전극삭모정(兵器有甲努弓箭戟矟矛

鋌)”이란 기록속에서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극(戟)은 문헌이나 벽화자료를 살펴보아도 또 실물보고예를 검토해도 고구려에서는 

존재치 않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안악3호분의 예(例)만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

에서의 극(戟)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용예는 극히 미미하기 짝이 없다

고 결론 지을수 있겠다. 고구려에서 이렇듯 극(戟)의 사용이 전무했던 이유는 극(戟)이라는 

무기자체가 중국의 표식적인 무기이자 평원용(平原用)의 무기로서 고구려의 산악지형에 적합

하지 못하데에  그 근본적인 까닭이 있다고 생각된다.27)

Ⅳ.노(努)

가.유물(遺物)

  현재까지 보고된 예가 없다.    그리고 또한 낙랑지역을 제외한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벽화(壁畵)

  

  덕흥리 벽화고분의 전실남벽 행렬도중에서 문자기록과 함께 보인다. 이행렬도의 전부(前部)

부분에는 북과 뿔나팔을 울리는 고취악대가 나가며 그 뒤에는 쇠뇌를 지고 나가는 말탄 사람

이 있는데 그 곁에 “ 계현령 쇠뇌를 들어 올렸다.(薊縣令?軒努)”라는 글이 보인다. (사진 19). 

이 쇠뇌의 구체적인 형태를 보고서를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 문헌(文獻)

 노(努)에 관한 기록은 문헌에 보다 많이 보인다.

 

사료2-1 시유일인밀지소노어회중(時有一人密持小努於懷中)

        삼국유사흥법제3(三國遺事興法第3)

사료2-2 내마신득작포노상지치성상(奈麻身得作砲努上之置之城上)

        삼국사기권제4신라본기제4진흥(三國史記卷第4新羅本紀第4眞興)

26) 有坂召藏≪兵器考(古代篇)≫雄山閣.99쪽의 圖113

27) 金性泰 <漢代 武器에 대한 一硏究> 《五松 李公範敎授停年退任紀念 東洋史論叢》1993. 577-5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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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2-3 현우마피면의 내설노포이수 (懸牛馬皮綿衣 內設努砲以守)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三國史記 卷 第5 新羅本紀 第5 太宗)

사료2-4  동당사도전조 여노사구진천사창회. 명조목노 방전삼십보. 제문완 “문재이국 조노사  

        일천 보금재삼십보하야?” 대왈 “재불량야 약취재본국 즉가이작지.” 천자강사구지 즉  

        유복한대  내마헌목. 내명개조 사즉육십보. 문기고 답왈 신역불능지기소이연 태목과  

        해 위습기소침 자여. “천자의기고불위 겁지이중죄 이종불진정기능

        (冬唐使到專詔與努使仇珍川沙滄廻.命造木努 放箭三十步.帝問曰“聞在爾國 造努射一千  

        步才三十步何也?”對曰 “材不良也 若取在本國卽可以作之.” 天子降使求之 卽遺福漢大   

        奈麻 獻木. 乃命改造 射至六十步. 問其故 答曰 臣亦不能知其所以然 殆木過海爲濕氣所  

        侵者歟. “天子疑 期故 不爲 劫之以重罪 而終不盡呈其能

        삼국사기  권 제6 신라본기 문무(三國史記 卷第6新羅本紀文武)

사료2-5  이사마중노시  제천위연혈(李思摩中努矢 帝親爲吮血)

         (자치통감 권197 당기(資治通鑑卷197唐紀))

사료2-6  사장노수 도찬하국 私將努手 逃竄下國

         (구당서 권 197 하 열전 제 149 동이 고구려(舊唐書 卷197下 列專제149東夷 高句   

         麗))

사료2-7   병기유갑노궁전안삭모정( 兵器有甲努弓箭鞍矟矛鋌)

          (책부원구 권 959 외신부 토풍1 (冊部元龜 卷959 外臣部 土風1))

사료2-8  병기유갑노궁전극 삭모정( 兵器有甲努弓箭戟矟矛鋌)

         주서 권49 열전 제41 이역상 고려(周書 卷49列專제41異域上高麗)

사료2-9  “양제와 당태종의 대군을 일으켜 왔으나 패하여 물러갔다.억센활과 굳센 쇠뇌로 쏘  

          는 것마다 맞히는 것이 우리의 장기이다.

          대동야승 권56(大東野乘卷56)  성호새설 유선 제56권하(星湖塞設 類選 第5 卷下)

  

  이들 사료중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의 노(努)가 존재했음을 문헌상으로는 틀림없이 사실

로 받아들여진다.  이론 노(努)는 사료를 종합해 볼 때 고구려의 평원왕(平原王)이전까지는 

고구려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무기로 생각되며 ?의 중원 통일에 따른 고구려의 대(對)?나라 

전쟁수행과정에서 중국인을 통하여 제조기술을 배워 만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고구려의 

무기 편제속에 등장하여 그후 대(對)?당(唐)전쟁(戰爭)에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

리나라에서의 노(努)는 주로 수성용(守城用)의 무기로서 사용됨것임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겠다. 이는 노(努)라는 무기 자체가 중국에서 대흉노족과의 전쟁에서 전차에 의탁하여 사용

하거나 성벽에 의지하여 쏘던 무기인 사실28)을 보면 틀림없는 결론이라 생각된다. 단 사료

2-1과 덕흥리 벽화고분에의 그림내용으로 볼 때 휴대가 가능한 소형(小形)의 노도 있었던 것 

같으나 널리 사용된  무기는 아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덕흥리 벽화속에 보여지는 노(努)가 문제된다.  이 고분의 축조시기가 무덤 속의 

묵서명에 의해 5세기전반경으로 편년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의 노(努)의 사용시기와 부합되

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덕흥리고분의 피장자(被葬者)와 묵서(墨書) 속의 계헌령을 

검토해보면 쉽게 풀려진다. 계현령(縣令)이란 인물은 중국 유주(幽州)소재지인 계현의 현령으

로 그가 중국인임을 틀림이 없다. 따라서 노(努)를 들고 있는 사람은 고구려인이 아니라 귀화

인일 가능성이 크며 그는 비록 고구려에 귀화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의 대표적인 무

기인 노를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덕흥리 벽화고분의 노(努)는 매우 예외적

인 자료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노가 고구려에서는 드물게 이용되는 무기이고  

28) 주 27)<漢代武器에 대한 一硏究>580-5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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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용도 고구려후기에서야 사용되기 시작했던 점은 이 무기 자체가 평원용(平原用)이었던

데 그 주된 이유가 있겠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노는  사용되게 된 이후에도 주로 수성용으로만 사용되었기에 고구려의 

공격용 무기로서는 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점은 확실시 된다. 

  Ⅴ.도끼 

 가. 유물(遺物) 

 

  먼저 한반도내에서 출토된 도끼는 크게  날방향으로 자루 구멍이 뚫려진 유형과 도끼의 날

방향과  직교되게 자루구멍이 만들어진 유형으로 크게 이분 할 수 있는데, 이 두 유형중에서 

무기로서의 

도끼는 첫 번째의 유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벽화자료와 중국무기중 장부(長斧)나 월

(鉞)의 형태29)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결론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첫째 유형의 철부만을 

소개한다. 

 1)마선구 1445호분(痲線溝1445號墳) 출토품(도면23): 날 부분을 조금만 남아 있다 . 양끝부

분의 폭    이 좁고 중간의 폭이 넓은 편이다. 중간에 방형의 자루 구멍이 뚫려있다. 30)

 2)대보면 5호분(大寶面5號墳)(사진22):자세한 내용 설명은 없으나 완만한 호선으로 된 날 부

분과    사다리꼴 모양의 평면형태를 가진 몸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체중간쯤에 자루구멍이 

뚫려 있     다.31)

3)구의동 유적(九宜洞 遺跡) 출토품4점(도면 24):모두 네점의 도끼가 출토되었는데 현대의 도

끼와 같아 장방형의 공부가 횡으로 뚫려 있어 자루와 부신(斧身)이 직교하도록 고안되어 있

다. 날은 약간 부채꼴을 이루나 심하게 벌어지지는 않고 , 네점중 1점은 두부(頭部)에 지름

0.9㎝가량의 구멍이 뚫려 있다.32)

 全長은 12.6에서 16.3㎝까지이고 두께는 2.1㎝에서 3.0㎝정도이다.

 그런데 이상의 도끼들은 모두 어깨가 없어 공부와 날부분이 구별되지 않는 형태로 공부와 

날 부분이 뚜럿이 구분되는 벽화 속의 도끼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벽화(壁畵)

1)안악 3호분 행렬도중의 부월수(도면22-  사진20): 행렬도중 중배의 좌우중간열에 각 4명씩 

위치되어 있다.33) 도끼의 머리부분은 사다리꼴의 날부분과 정사각형의 자루구멍부분이 합쳐

진 형태로 단이  져 있지 않은 형태이다. 도끼의 길이는 자루를 포함하여 약 1m정도의 크기

이다. 자루는 도끼머리부분쪽에 비하여 손으로 잡는 말단부분이 훨씬 두껍게 표현되어 있는 

점이 매우 주목된다. 

29) 孫機<武備Ⅱ>《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文物 出版社,1991. 128-131쪽

30) 吉林省文物工作隊,集安文官所 <1976年集安洞溝高句麗墓淸理,.>《考古》84-1,1984.

31) 朝鮮總督府, 《昭和十二年度古跡 調査報告》

32) 崔鐘澤<九宜洞遺跡出土 鐵器에 對하여> 《서울大學校博物館 年報》3 서울大學校博物館,1991

33) 註5) <안악3호분 발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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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손으로 잡기 편하게 만든 까닭이 아닌가 생각된다. 

2)약수리 벽화무덤 행렬도중의 부월수(도면22-②) :모두 5명으로 중배에 위치하며 어꺠에 도

끼를 

걸치고 행군하고 있다. 이들 부월수는 흑건을 쓰고 백색,황색 및 자색의 저고리와 백색과 황

색의 

바지를 입고 있다.34)

벽화가 박락되어 희미하지만 보고서의 도면을 통해 볼 때 도끼머리는 직사각형의 날 부분에 

직사각형의 자루 구멍이 붙은 --자형으로 보인다.  전체길이는 안악 3호분 행렬도중의 부월

수가 들고 있는 도끼길이와 비슷한 1m정도로 

생각된다

3)평양역전 2실묘전실서벽(도면22-③.) :감실을 사이에 두고 서벽좌우에는 각각 감실쪽을 향

하고 있는 두손으로 부월을 쥔 행렬이 있다.  우측벽의 것이 비교적 선명한데 이마에 붉은 

띠를 두루고 검은 책을 쓰고 좁은소매에 천을 두른 긴 저고리에 띠를 맨 인물6명이 보인

다.35) 벽화가 매우 흐리고 보고서에 도면이 실려있지 않으나 《고구려 문화》에 실린 도면을 

참고로 그 형태를 살펴보면 도끼머리의 형태는 안악3호분 행렬도중의 그림과 매우 흡사하고 

그 길이는 2m 이상으로 매우 긴 것이 특징적이다. 

4)안악3호분 전실 남벽의 부월36)수(사진 21):벽의 약간 튀어 나온면의 중단에 4명의 부월수

가 나타나 있는데 긴 저고리위에 맛섶저고리띠를 매고 바지를  입은 모습은 장하독,악수,전사

들과 다름이 없다. 도끼는 자루를 포함하여 모두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날 부분은 직

선으로 처리되어 있고 도끼머리는 직사각형의 날부분과 날부분의 한 쪽은 단지워서 만든 자

루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루는 비교적 길게 그려져 있어 사람의 크기 와의 비교를 통해 

그 길이를 추정해 보면 적어도 14-150㎝ 는 될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부월수는 전실동벽의 

하단에도 그려져 있다

. 

이상에서 고구려에서 전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도끼는 호위형으로 주로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전체형태는 도끼의 구멍자루가 몸체와 직각되게 뚫려져 있는 형식이 

전부이고 도끼날의 형태는 공부와 몸체가 단으로 구별되는 --자형을 비롯하여 도자형등 여

러 가지 이다. 

도끼의 전체길이는 1m전후의 길이로서 어깨에 짊어지고 다닐수 있는 짧은 것과 ,150㎝ 넘게 

길어 창과 같이 휴대해야 하는 긴 것으로 구분된다. 한 편 부월수는 갑주로 중무장하고 있지 

않는 점도 매우 주목된다. 

문헌(文 )

사료3-1 성주손대음잠유복심청항 임성착도월위신(城主孫大音 有腹心請降臨城捉刀鉞 信)

        (삼국사기 권제 21 고구려 본기 제 9보장(三 史記 第21高句麗本紀 第 9宝 ))

사료3-2 내장월군문노발여식(乃漿鉞軍門怒 如植)

        (삼국사기 권제5 신라본기 제5 태종(三 史記 第5新羅本紀第5太宗))

 이 문헌상으로는 도끼가 장군을 상징하는 무기로서 또 신의의 표징으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34) 註6)<약수리 벽화무덤 발굴보고>

35) 과학원 고고학 및 고고학연구소  평양역 전 2실분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대동강 유역발굴보고)》1, 과학원 출판

사,1958.

36) 註5) <안악 3호분 발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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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도끼는 고구려무기로서 그 사용이 정도가 극히 적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호위용, 신

분상징용으로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고구려의 무기편제상 차지하

는 위치는 매우 미약하다하겠다. 이는 중국측 기록속에 고구려병기류중에 도끼가 언급되어 

있지않는 이유도 고구려무기 편제상 도끼가 차지하는 비중을 실감케 한다. 

  

Ⅵ.맺음말

  이글에서는 고구려의 무기중에서도 철모,극 노 도끼 만 을 대상으로 그 기본적인 성격을 

유물,벽화,문헌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미 필자는 고구려무기 전반에 관한 형식 분류 및 

종합적 고찰, 그에 따르는 개별 무기에 대한 고찰을 해둔 상태이나 지면의 제한으로 이번 글

에서는 싣지 못하였다. 이번에 싣지 못한 부분은 이책의 다음호인 《文化財》28에 게재토록

하고 , 고구려기에 대한 연구를 종결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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